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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 28일                                           대통령 발언록

감사원 보고

국정 수행 정상화는 불신 해소에서 시작됩니다

 

감사원은 우수한 공직자들로 오랜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능력을 유지해왔고,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켜왔습니

다. 외국을 보면 그렇지 못한 감찰기관도 많은데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받

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보고를 

보니까 내가 사담으로 한 (감사원 기능이관) 것을 보고에 집어넣었는데 전

문적 식견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얘기를 

한 배경에는 두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국회의 정책적 역량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국회 예결 심사를 보더

라도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모자랍니다. 국회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내에 훌륭한 기구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설치돼도 

국정전반에 관한 정보를, 정리된 정보를 갖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기

능을 감사원이 맡아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의심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동안 통치 행태가 변칙

적, 비정상적 결정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불신이 있었습니다. 감

사원은 그 동안 대통령을 잘 보좌해 왔지만 조직이 대통령에게 소속돼서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려를 해소해야 감사원의 위상도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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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불신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권력남용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문제는 불신을 줄이는 것입니

다.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가운데 각급 기관이 국정을 수행해야만 정

상화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 일부를 국회로 귀속시켜 신뢰를 높

이자는 뜻입니다. 헌법기관이라서 법 개정해야 하고 제약이 있지만 조직은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어서 바꿀 수 없지만 기능의 일부를 국회에 소속시

키는 것은 입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든 야든 정치권에서는 2006~7년쯤에는 헌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론적으로만 갑론을박

하는 것보다 미리 경험적으로 시험운영을 적용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최

적의 제도를 헌법에 담아보자는 뜻입니다. 실험해 보고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앞으로 이 문제는 제 뜻만으로 즉흥적으로 이뤄질 수도 없습니다. 또 여러

분의 의견만으로도 안 됩니다. 기관마다 주관적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넓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치권의 의견도 수렴하고 어느 조직이나 

정당에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의 효율적 국정운영과 미래를 위해서 좋

은 제도인지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국회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연

구하는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나는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두루 

의견을 모아서 했으면 합니다.


